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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 킬 & 니나 바이어: 필드 트립 
2023.09.01 – 2023.09.10
……퍼포먼스는 12pm-7pm 매 시간 진행됩니다. 
……프리즈 서울 삼청 나이트 행사로 인해 
2023.9.7(목) 에는 퍼포먼스가 3pm-10pm에 진행
됩니다.
……퍼포머: 봅 킬, 강한나, 송송희, 엄효빈, 최기섭

Bob Kil & Nina Beier: Field Trip 
2023.09.01 – 2023.09.10
……Performances are held every hour from  
12pm-7pm 
……Performances will be held from 3pm-
10pm on September 7 th(Thu) due to Frieze 
Seoul’s Samcheong Night. 
……Performers: Bob Kil, Hanna Kang, Song-
hee Song, Eom Hyo Been, Kisub Choi

Field Trip is a live exhibition by Korean Brit-
ish artist Bob Kil and Danish artist Nina Bei-
er. Conceived as an orchestrated collision 
between Beier's sculpture and Kil's perfor-
mance, Field Trip merges organic objects 
and moving bodies, turning the entire exhi-
bition space into a living, breathing entity. 

Upon entering Beier’s sprawling sculptur-
al installation Field, visitors are met with 
6,000 flowers planted in fake terracotta 
pots. The repetitive arrangement in me-
ticulous rows with defined pathways gives 
the sense of wandering into a digital realm 
of infinite loops and depth. But this isn't a 
digital landscape – it is grounded in a tan-
gible reality that echoes the cultivation of 
fields, each crop a clone of its neighbour, 
indistinguishable from the next. Kil’s per-

《필드 트립》은 퍼포먼스와 설치가 결합되어 있는 한
국계 영국 작가 봅 킬과 덴마크 출신 니나 바이어의 
퍼포먼스 전시이다. 바이어의 설치 작업 사이로 킬을 
선두로 하는 퍼포머들의 안무가 매 시간 펼쳐지는 이
번 전시에서는 예술 매체로서 작동하는 몸이 ‘살아 
있는 조각(living sculpture)’으로 제시된다.

런던 왕립예술대학에서 수학한 킬과 바이어는 움직
이는 요소와 고정된 요소의 결합에 대한 공통된 관심
사를 바탕으로 공동 창작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조
각과 퍼포먼스의 융합을 시도하는 이들의 퍼포먼스 
전시는 한편으로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조각의 한
계를 넘고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움직이는 퍼포머
의 몸들을 동기화하여 전시 설치 환경의 일부로 제시
한다. 킬과 바이어가 제시하는 ‘살아있는 조각’이란 
살아 있는 몸이 확장된 예술의 장에서 조각을 너머 
전시 환경의 일부분으로 제시되며 경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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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는 가짜 테라코타 화분에 심겨진 6,000개
가 넘는 꽃들로 구성된 바이어의 작업 <필드>가 설
치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있는 꽃들 사이
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길들이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
며, 길을 걷게 되면 마치 무한한 깊이의 디지털 공간
을 방황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필드>는 경작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동일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처럼 
같은 종의 꽃들이 펼쳐져 있다. 이 위로 킬의 퍼포먼
스 <트립>이 진행된다. 킬과 함께 퍼포머들은 천천
히 공간을 돌아다니며 발을 끌어 당기고, 제자리에
서 걷고 정지하는 등 안무를 펼친다. 모두 일치하는 
퍼포머들의 제스처들은 반복되는 꽃화분을 상기시
키면서도 이들의 움직이는 몸은 정지되어 있는 꽃화
분과 대비된다. 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이 천
천히 변화하고, 점차 쇠퇴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퍼포
먼스와 고정된 조각의 개념을 뒤집는다. 

전시 제목 ‘필드 트립’은 킬과 바이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저의를 잘 함축하고 있다. ‘필드(field)’라는 
단어는 농업 산업화에 동반되는 반복적인 노동을 불
러일으키는 반면, ‘트립(trip)’은 여행과 환각 체험
을 상징한다. 킬과 바이어의 작업이 합쳐졌을 때 실
제 ‘필드 트립’이 갖고 있는 여행이라는 의미처럼 관
람객은 일과 여가, 개인과 공동체, 역동성과 관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formance Trip takes place every hour. The 
performers traverse the pathways, carrying 
out synchronised, choreographed gestures 
— dragging their feet, marching in unison, 
pausing abruptly. 

The synchronicity of the gestures and the 
repetitive visual stimulation through the 
manipulation of multiple bodies is set in 
dialogue with the repetitiveness of the field 
providing a fluid, rhythmic counterpoint 
to the stasis of the potted flowers. Yet, as 
time elapses, Field slowly transforms. What 
begins as vibrant blossoms eventually wilt, 
shifting the dynamics between permanent 
sculpture and transient performance. 

The titles, Field and Trip hold significance 
beyond their apparent meanings. While 
Field evokes the laborious monotony of in-
dustrialised agriculture, Trip alludes to jour-
neys and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Together, they forge an excursion along the 
crossroads of work and leisure, singularity 
and community, dynamism and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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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봅 킬
1975년 한국 서울 출생, 독일 베를린 거주

니나 바이어
1975년 덴마크 오르후스 출생, 덴마크 코펜하겐 거주

봅 킬과 니나 바이어는 각자의 개별 작업과 함께 때
때로 정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사이를 오가는 각본 
속에서 조각과 퍼포먼스를 융합한다. 사물과 행동의 
문화적 코드를 파헤치는 킬과 바이어의 작품은 친
숙한 수사법을 탐구하며 암묵적인 경제적, 대인 관
계적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
직이는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생 속에서 조각적인 
요소들은 퍼포머들의 숙주 또는 골격 역할을 한다. 
해머 미술관(로스앤젤레스, 2022), 토르발센 뮤지
엄(코펜하겐, 2021), KW 인스티튜트 포 컨템포러
리 아트의 포고 바(베를린, 2019)와 같은 다양한 기
관에서 협업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About the Artist

Bob Kil 
b. 1975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Berlin

Nina Beier 
b. 1975 in Aarhus, Denmark, Lives and 
works in Copenhagen

Alongside their individual practices, Bob 
Kil and Nina Beier fuse their sculptures 
and performances together in sculptural 
presences oscillating between the static 
and the living. Digging into cultural codes 
of both objects and behavior, Kil and Bei-
er’s works explore implicit economical and 
interpersonal power structures. In their 
collaborative work, sculptural elements 
and the bodies present within them enter 
into a symbiosis and the immobile and an-
imated elements seem to merge into one. 
Kil and Beier previously presented collab-
orative works at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Pinacoteca Agnelli (Turin 2022), Busan 
Biennale (Busan 2022), Hammer Museum 
(Los Angeles, 2022), Thorvaldsen Museum 
(Copenhagen, 2021), Pogo Bar,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Berlin, 2019) and up-
coming at Haus am Waldsee (Berlin 2023) 
and Mudam (Luxembourg 2024).


